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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은 5월 1일(목) 14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 5개 지방본부의 지부장 이상 조합간부 12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와 국민이 함께 연대와 투쟁을 통해 되찾은 민주주의를 기념했다. 또한, 노동과 민생의 승리,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요구하여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인관 위원장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이 가진 의미와 참뜻에 대해 생각해보니 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며, “차디찬 추위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함께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듯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를 탄압하려 하고 시민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악행에도, 우리는 전국 곳곳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 승리의 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주체로 당당히 나설 것이며, 사회대개혁이 더 가열차게 이루어지도록 타오르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계속해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모두의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성별과 인종, 학력과 지역, 종교와 성적 지향, 세대라는 연대의 기초를 통해 차별과 혐오, 배제와 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구성을 진행했다.











KT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한국노총,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의 시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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